
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

서울 신용산역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붉은 벽돌의 고풍스러운 건물

이 있다. 바로 용산역사박물관이다. 일제강점기 서양식 근대건축미가 도드라

진, 복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이다. 무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건축물

은 최신식 아파트가 둘러싸인 용산 시가지 한가운데 있다. 눈길을 사로잡는 그 

모습이 마치 이곳의 100년 주인이라고 고고하게 말하는 듯하다. 긴 시간을 지

닌 이 건물은 과거 ‘용산철도병원’으로 철도 종사원과 그 가족 및 철도사고 환자

를 치료하는 곳이었다. 광복 이후에는 ‘서울철도병원’으로 개명되어 역할을 하다

가 옛것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8년, 등록문화제 제428호로 지정됐다. 그리고 

2022년, 최대한 외관을 훼손하지 않고 용산의 도시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담

아 재탄생한 현재가 용산역사박물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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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적을 보존해 박물관으로

용산역사박물관은 도시의 역사 흔적을 보존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탄

생했다. 비록 일제강점기 때 건립된 곳이라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지만, 아픔

의 역사 또한 하나의 유물로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져, 근대 문

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. 용산역사박물관 1층과 2층은 전시실로, 3층은 시민들

이 쉴 수 있는 쾌적한 옥상정원으로 꾸며졌다. 이곳 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용

산을 단순히 도심의 한 지역사라고 치부하기엔 역사성이 깊고 근현대사의 주요 

사건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한양의 길목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

철도의 중심지가 될 때까지, 그 흔적들을 잊지 않고 남겨 놓았다.

➊	용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디

오아트

➋	용산역사박물관의 외관

➌	비디오 속 60년대의 용산

➋ ➌

55

A
PR

IL 
20

23
  V

O
L.

42
0



파편화된 기억을 한데 모아

1층 테마는 용산으로 ‘모이다’, ‘흩어지다’, ‘이어지다’, ‘하나되다’로 역사적 의의

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. 역사의 자취를 걸으며 용산이 겪은 풍파, 아픔, 그리고 

희망을 조명하는 구성이 돋보였다. ‘모이다’ 섹션에서는 조선시대 한양의 길목이

었던 용산에 대해 설명한다. 대외 교역이 이루어진 시장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

의 밀랍인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. ‘흩어지다’의 방으로 들어가면 군사기지화된 

용산의 모습을 그린다. 강제로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의 아픔, 전쟁의 상흔을 돌

이켜 보며 아픔 또한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임을 상기시킨다. ‘이

어지다’에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용산의 발전상을 보여준다. 철도의 중심으로서 

당시 병원을 재현하고 있는데 실제 병원으로 사용됐을 때의 일부 시설이나 장

식 등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. 2층의 기획 전시실로 가면 ‘하나되다’로 전시의 

클라이맥스에 닿는다.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터전, 용산의 변화상을 보여주

고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용산의 현재상을 조명한다. 용산역사박물관은 용산

구민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. 용산의 역사 이상으로 대한민국 

현대사가 궁금하다면 용산역사박물관을 방문해 보도록 하자. 용산에 대한민국 

역사가 있다. 

➊	1층 전시관 내부

➋	과거 철도의 중심지 용산

➌	용산역사박물관 조감도

➊

➋

➌

56

HEALTH & TOGETHER  천천히 걷기




